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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multilateral characteristics of elderly body shapes by applying body measurement

items and obesity indices (BMI, WHR, WHtR, WC, and flatness). The subjects were 397 males, 378

females aged 70-85 from the 6
th
 Size Korea and 132 males, 212 females aged 60-69, 596 males, 650 females

aged 20-29 from the 7
th
 Size Korea. In order to examine the body size differences among age groups, age

was divided into 7 groups (20-24, 25-29, 60-64, 65-69, 70-74, 75-79, and 80-85). Both elderly males and

females showed lower values of height and weight than those in their 20s. However, abdominal obesity

indices (WHR and WHtR) showed higher values in the elderly than those of their 20s; in addition, they

showed larger mean values as age increased. The chest and arm circumference tended to decrease in

elderly males as age increased; however, elderly females tended to decrease in thigh and calf circumference

size. There were gender differences in body changing due to aging. Obesity frequency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elderly than in the 20s. The study represents basic data for product design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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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의학기술의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수명과 기대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을 규정하는 기준 나이

는 만 65세로 1964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당시 도입

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통계청의 ‘장례인구추

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

으며 오는 206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국민의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Statistics Korea, 2011).

이와 더불어 통계청의 ‘2015년 생명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남자 79세, 여자

85세로 1970년과 비교하여 약 20년이 증가하였다(St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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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cs Korea, 2016). 따라서 기대수명과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자의 체형적, 생리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의

류 및 보조기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서는 고령자의 체형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의류학을 포함하여 의학, 체육학 등 다양한 분야의 선

행연구에서는 고령자 인체의 특성으로써 특히 비만경향

을 강조하고 있다. 비만이란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의

불균형으로 인해 체내에 지방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로써, 좋지 않은 건강상태를 유발하여 건강

한 삶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정의된다(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00). 노인 비만율은 일반 성인 비

만율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6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아시아

인 BMI 비만기준 25kg/m
2
을 적용하였을 때 우리나라

50대 이상 성인의 34.8%가 비만으로 나타나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만율을 보인다. 또한 노인에서

나타나는 비만특성은 일반 성인 비만에서 보여지는 특

징들과는 다른 경향을 보인다(Jung et al., 2012). 따라서

고령자 대상의 의복 및 제품설계상의 문제들을 해결하

고 보다 인간공학적인 설계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고령

자에서 나타나는 비만의 경향과 특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노인에서 나타나는 비만경향은 다양한 분야의 선행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의학분야에서는 고령자 체형

에서 나타나는 대표적 특성을 근육량의 손실을 의미하

는 ‘근감소증(Sarcopenia)’과 ‘비만(Obesity)’의 합성어인

‘근감소성 비만(Sarcopenic Obesity)’으로 정의하고 있다

(Baumgartner, 2000; Stenholm et al., 2008). 근감소성 비

만은 중년 이후부터 나타나며, 내장으로의 지방 재분배

에 따라 복강 내 지방은 증가하고 말초부위와 같은 인체

의 다른 부위의 피하지방 및 근육은 감소하는 현상을 말

한다(WHO, 2011). 이로 인해 팔다리는 가늘어지며 복부

및 둔부가 비대해지는 경향이 나타나며, 체간부에만 비

만경향이 나타난다고 하여 ‘중심성 비만(Central Obesity)’

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의류학 분야의 체형분석 선행연구들에서도 이러한 고

령인체의 비만특성을 언급하고 있다. Sung(2004)은 중년

남성의 하반신 체형분류 연구에서, 중년 남성은 다른 연

령층에 비해 비만한 경향을 보이며 허리 및 복부 주위

에 지방 침착이 집중된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고령남성의 체형분석 연구에서, 고령남성은 중년 남성

과 비교하여 키와 몸무게 등의 인체치수항목은 줄어드

는 반면, 복부둘레항목은 더 큰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Lee, 2003; Seok & Im, 2009). 복부가

비대해지는 경향은 임신과 출산을 겪는 여성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Sohn and Hong(2005)은 여성의 인

체는 중년기부터 배와 등, 어깨부위에 피하지방이 축적

되어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Kim and Choi

(2009)는 노화에 따른 여성의 체형변화로 인해 고령여

성의 인체비율은 납작한 배와 허리부위를 가진 성인 여

성의 표준체형과 달라진다고 하였다. 또한 고령여성을

대상으로 한 상당수의 체형분류 연구에서 고령여성의

체형을 유형화하는 요인으로써 ‘비만요인’을 포함하고

있다(Lee et al., 2006; Nam & Choi, 1997).

다양한 연구분야에서 비만을 정의하고 그 정도를 평

가하기 위하여 비만지수를 사용해왔다. 비만지수란 몇

개의 간단한 인체측정항목을 사용하여 계산하는 객관

적인 지수로써 의학적으로 건강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비만을 판별하는데 사용된다. 의학분야에서 건강장애의

가능성, 유병률, 체지방량과의 상관관계와 관련하여 비

만지수의 정상범위 및 비만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

류학 분야에서는 이를 적용하여 비만체형을 분류하고

분석하는데 사용해왔다. 의류학 분야의 선행연구에서 의

복구성학적 체형구분을 위해 많이 사용되는 지수로는

Rohrer 지수, Vervaeck 지수, 비만도, BMI(Body Mass In-

dex), WHR(Waist-Hip ratio) 등을 들 수 있다(Yi, 2009).

Kim and Lee(2011)는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비만체형

연구에서 BMI 25 이상을 비만체형으로 정의하고 이들

의 인체사이즈 특성과 인체횡단면을 분석하였다. Seong

and Ha(2012) 역시 중년 비만남성의 체형 연구에서 BMI

25 이상을 비만체형으로 정의하고 drop, 편평률 등 다양

한 지수치를 이용하여 중년 비만남성의 체형을 유형화

하였다. 패턴 관련 연구에서 Kweon and Kim(2002)은 비

만여성을 위한 재킷 패턴 보정법 개발을 위해 Rohrer 지

수를 기준으로 비만피험자를 분류하였으며, Lee(2013)

는 20~39세 비만남성의 체형분류 및 토르소 원형을 개

발하는 연구에서 BMI, 비만도, Rohrer 지수, Vervaeck 지

수, WHtR(Waist-Height ratio)에 추가적으로 WCR(Waist-

Chest ratio)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이들 연구 중 Lee

(2013)를 제외하고는 한 두 가지의 비만지수를 적용하여

비만체형을 판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 두 가지의 비만지

수를 적용하여 비만을 분류하고 분석하는 경우 다양한

체형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다양한 비만기준

을 적용하여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Lee, 2013; Yi,

2009). 또한 Rohrer 지수와 Vervaeck 지수의 경우 의류학

외 타 학문의 비만 관련 연구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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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실정이며 연구자에 따라 다른 판정기준을 사용

하여 기준이 모호한 상태이다. 따라서 다측면적, 다학제

적 분석을 위해서는 의류학, 영양학, 체육학, 의학 등 다

방면에서 활용되는 비만지수를 분석하여 체형에서 나타

나는 비만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의류학, 의학, 체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만의 지

표로써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것은 체질량지수, 즉 BMI

이다. BMI는 키와 몸무게라는 비교적 측정하기 간편한

인체측정항목을 이용한다는 점과 체지방량과의 상관관

계가 높다는 점에서 널리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몸무

게와 키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신장의

감소와 근손실이 일어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왔다(Jung et al.,

2012; Lee, 2015; 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Office for the Western Pacific [WHOROW], 2000). 또한

비만은 지방세포의 분포 양상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지

는데, 지방세포가 복부에 집중된 경우 중심성 비만이라

하여 이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비만지수가 이용되고

있다. 중심성 비만판정 지수들은 주로 허리둘레를 이용

한 것으로, WHR은 허리둘레를 엉덩이둘레로 나누어

계산하며 남성 0.90 이상, 여성 0.85 이상을 기준으로 복

부비만을 판정한다(WHO, 2011). 그러나 고령자의 엉덩

이둘레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WHR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연령요인을 고려해

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Busetto et al., 1992). WC(Waist Cir-

cumference)는 허리둘레치수만을 이용하여 복부비만을

판정하는 지수로 여성 80cm 이상, 남성 90cm 이상을 비

만으로 규정하고 있다(WHOROW, 2000). 그러나 WC는

허리둘레 측정치 원 값을 이용함으로써 대상자의 체격

조건 차이를 반영할 수 없으며, 인종 및 성별에 따른 기

준이 제시되고 있으나 연령에 따른 기준이 제시되지 않

고 있어 내장지방의 증가가 현저한 고령자의 복부비만

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고 알려져 있다. WHtR은 신장

에 대한 허리둘레의 비율로 다른 지수와 비교했을 때 신

장에 대한 복부의 비율이 직접적으로 나타난다는 장점

이 있으나, 연구자들에 의한 기준 외에는 명확한 국제기

준이 없다는 점이 단점이다. WHtR은 여러 선행연구에

의해 0.50 이상을 기준으로 비만을 구분한다(Hsieh et al.,

2003).

이렇듯 다양한 비만판정 지표들은 사용하는 인체치수

항목에 따라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비만판정에 있어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다. 때문에 몇몇 의류학 체

형분류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한 가지만의 비만지수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Lee(2013)는 비만

남성의 체형분류 연구에서 한 두 가지의 비만판정 지수

를 사용하는 방식으로는 다양한 체형특성을 파악하는 것

이 어렵다고 하였으며, Yi(2009)는 비만여성의 체형특

성 분석을 위한 연구에서 다양한 비만기준을 적용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의학 및 체육

학 분야의 연구에서도 비만을 판정하는 지표들이 서로

다를 때 이는 연구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각 비만지표들의 특성과 상호관

련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Kim, 1998). 그

러나 대부분의 체형분석 연구에서는 여전히 BMI만을 단

독으로 사용하거나 기준이 모호한 Vervaeck 지수 등을 활

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비만지표를 동시에 투입하여

체형의 다각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고령자의 경우 일반 성인과 비교하여 비만율이 상

당히 높으며, 일반 성인 비만과는 다른 독특한 비만특

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다양한 비만지표를 적용하여 이

들에게 나타나는 비만체형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

다고 사료된다.

20대의 체형은 성장이 끝났으며, 비교적 타 연령대에

비하여 노화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체

형 연구에서 각 성별에서 기준체형으로 여겨진다. 의류

의 경우 성별과 연령에 따른 사이즈 체계 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나, 몸에 착용하는 기타 의료기구

또는 재활보조기구 등은 여전히 20대를 기준으로 설계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청년층을 기준으로 설계

된 다양한 제품들은 노인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하고 어

려울 수밖에 없으며, 경우에 따라 심각한 사고로 연결

되기도 한다(Jung, 2011). 이에 따라 고령친화적인 제품

설계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제품설계 시 기준이 되는

20대의 인체와 고령인체가 어떠한 다른 특성을 갖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년기를 위한 의류 사이즈

체계를 제안하는 한국산업표준 KS K 0055 ‘노년 여성

을 위한 여성복 치수’(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 [KATS], 2014b)에 따르면 노년전기를 만 60세

이상~70세 미만, 노년후기를 만 70세 이상으로 정의하

여 현행 법과 상이한 연령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KS 기준과 현행법 기준을

포함하는 60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의하고, 20대 남녀와

의 비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비만지표(BMI, WHR, WH-

tR, WC, 편평률)의 동시적용을 통해 노년전기 및 후기

를 포함하는 고령남녀의 체형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연

구하고자 한다.



고령남녀의 체형특성 연구-다양한 비만지수의 적용을 중심으로-

– 187 –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의 70세 이상 후기고령자 연구대상은 2014년

6~12월(6개월 간)에 시행된 국가기술표준원의 ‘고령자 3D

인체형상측정조사 개발사업’(KATS, 2014a)의 70~85세

여성 378명, 남성 397명이며, 60세 이상 70세 미만 전기

고령자 연구대상은 2015년 5~12월(7개월 간)에 시행된

국가기술표준원의 ‘제7차 인체치수조사’(KATS, 2015)

의 60~69세 여성 212명, 남성 137명이다. 고령 연구대상

의 비교군으로 분석에 사용된 20대 연구대상은 ‘제7차

인체치수조사’(KATS, 2015)의 20~29세 여성 650명, 남

성 596명이다. ‘고령자 3D인체형상측정조사 개발사업’

과 ‘제7차 인체치수조사’는 1년 간격을 두고 진행되었

기 때문에 비교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연

구대상은 ISO 15535:2012(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2012)의 연령집단 분할기준에 따

라 5세 단위로 분할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자의 연령분포는 <Table 1>−<Table 2>와 같다.

고령남녀와 20대 남녀 연구대상 모두 인체 직접측정

사이즈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70세 이상 후기고령 피험

자의 경우 직접측정자료에 없는 항목에 대하여 추가적으

로 3D 인체스캔 형상자료를 측정하여 <Table 3>에 제시

한 간접측정항목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직접측정

치와 간접측정치를 이용하여 계산한 지수치를 계산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체 직접, 간

접측정항목 및 지수치는 <Table 4>와 같다.

2. 20대와 고령자의 연령그룹별 비만 관련 항목의

차이 분석

고령자의 체형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비교적 안정적 체

형을 가진 연령대로 여겨지며 다양한 제품설계에 기준이

되는 20대 남녀와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IOS 15535:2012

(IOS, 2012)에 의해 5세 간격으로 나눈 연령집단(20-24,

25-29, 60-64, 65- 69, 70-74, 75-79, 80-85)을 대상으로

키, 몸무게, BMI 및 체간부의 주요 비만 관련 인체측정항

목과 지수치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증하기 위

해 남녀에 대하여 각각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및 사후분석(Dun-can)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p<.05 수준에서 검토되었다.

3. 고령자 연령그룹별 비만 관련 항목의 차이 분석

키, 몸무게, BMI, 체간부 측정항목 및 지수치에 추가

적으로 팔다리 측정항목을 포함하여 고령자 연령그룹(60-

64, 65-69, 70-74, 75-80, 80-85)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일원분산분석 및 사후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p<.05 수준에서 검토되었다. 또

Table 1. Age distribution of Elderly subjects                                        (Unit: person)

Age

(yrs. group)

Early 60s

(60-64)

Late 60s

(65-69)

Early 70s

(70-74)

Late 70s

(75-79)

Early 80s

(80-85)
Total

Male 080 (015.0%) 057 (010.7%) 138 (025.8%) 132 (024.7%) 127 (023.8%) 534 (100.0%)

Female 132 (022.4%) 080 (013.5%) 127 (021.5%) 119 (020.2%) 132 (022.4%) 590 (100.0%)

Table 2. Age distribution of 20s subjects                                             (Unit: person)

Age

(yrs. group)

Early 20s

(20-24)

Late 20s

(25-29)
Total

Male 300 (050.3%) 296 (049.7%) 596 (100.0%)

Female 351 (054.0%) 299 (046.0%) 650 (100.0%)

Table 3. 3D indirect body measurement items and definitions

Indirect measurement items Definition

Breadth

item

Waist breadth (Natural indentation) Front horizontal breadth of the level of the Lateral waist point

Hip breadth Front horizontal breadth of the level of the Buttock protrusion point

Depth

item

Waist depth (Natural indentation) Right side horizontal depth of the level of the Lateral waist point

Hip depth Right side horizontal depth of the level of the Buttock protrusion point



한국의류학회지 Vol. 43 No. 2, 2019

– 188 –

한 분산분석 및 사후분석 결과가 KS 노년기 구분 연령

기준(KATS, 2014b)과 일치하게 나타나는지 살펴봄으

로써 KS 규격의 노년전기, 후기 기준의 타당성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4. 연령에 따른 비만지표별 비만분포 분석

다양한 비만지수를 적용하여 성별과 연령그룹에 따른

비만분포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체형 연구 및 임상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비만판정 지수인 BMI, WHR,

WHtR, WC와 연령집단 간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BMI

는 몸무게(kg)/키(m
2
), WHR은 허리둘레/엉덩이둘레, WH-

tR은 허리둘레/키의 식을 활용하여 계산하였으며, WC

의 경우 허리둘레의 직접측정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BMI와 WC는 아시아인 비만기준(WHOROW, 2000)을

적용하여 BMI 18.5 미만 저체중, 18.5~23 미만 정상체

중, 23~25 미만 과체중, 25 이상 비만으로 정의하였으며

WC는 남성 90cm 이상, 여성 80cm 이상을 기준으로 비

만을 분류하였다. WHR은 남성 0.90 이상, 여성 0.85 이

상(WHO, 2011)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WHtR은 선행연구

의 기준을 따라 0.50 이상을 기준으로 비만으로 분류하

였다(Hsieh et al., 2003).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20대와 고령자의 연령그룹별 비만 관련 항목의

차이 분석

20대와 고령자를 5개의 연령그룹으로 분할하여 비만

과 관련이 있는 체간부 둘레항목과 편평률(두께/너비),

비만 관련 지수치 값의 차이를 분석하여 성별 및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고령인체의 체형특성을 고찰하였

다. 분석은 F값이 유의미하며(p<.05) 사후분석 시 그룹의

구분이 경향성을 보이는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20대 남성과 고령남성의 차이 분석

<Table 5>는 20대 남성과 고령남성 총 7개 연령그룹

에 대하여 키, 몸무게, BMI 및 체간부 측정항목에서 나

타나는 차이를 보여준다. 분산분석 및 사후분석 결과 키

는 20대, 60대, 70대 이상의 순서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 몸무게의 경우 20대 남성이 고령남성보다 큰

값을 나타냈으며, 고령남성 연령그룹 내에서는 고연령 그

룹일수록 더욱 작은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즉 키와 몸무

게의 경우 20대 남성이 고령남성보다 큰 값을 나타내며

고령남성 그룹 내에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

Table 4. Body measurement items and indices used in the analysis

Size item No. Body measurement items & indices Size item No. Body measurement items & indices

Circum-

ference

1 Neck circumference
Height

16 Stature

2 Chest circumference 17 Waist height

3 Bust circumference
Depth

18 Waist depth (Natural indentation)*

4 Waist circumference, WC (Natural indentation) 19 Hip breadth*

5 Waist circumference (Omphalion)
Breadth

20 Waist breadth (Natural indentation)*

6 Abdomen circumference 21 Hip breadth*

7 Hip circumference 

Obese

index

22 Waist flatness (Waist depth/Waist breadth)

8 Thigh circumference 23 Hip flatness (Hip depth/Hip breadth)

9 Knee circumference 24 WHR (Waist-hip ratio)

10 Calf circumference 25 WHtR (Waist-height ratio)

11 Minimum leg circumference 26 BMI (Body Mass Index)

12 Ankle circumference Weight 27 Weight

13 Upper arm circumference

14 Elbow circumference

15 Wrist circumference

*: Indirect measurement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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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통점을 보였다. 이를 통하여 전반적인 체격특성을

나타내는 키, 몸무게의 경우 20대 남성이 고령남성보다

더 큰 특성을 보이며, 고령남성의 경우 연령의 증가에 따

라 두 항목이 감소하여 체격이 작아짐을 알 수 있다.

체간부 가로크기를 나타내는 허리둘레, 배둘레는 연령

이 증가함에 따라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허

리둘레는 고령남성이 20대 남성보다 유의미하게 큰 값

을 나타내었다. 배둘레 역시 고령남성이 20대 남성보다

큰 값을 나타냈으며, 고령자 연령그룹 내에서는 고연령

그룹일수록 더욱 큰 배둘레 값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Table 5. The result of ANOVA of body measurement by male age group

Age

(yrs. group)

Early 20s

20-24

(n=300)

Late 20s

25-29

(n=296)

Early 60s

60-64

(n=80)

Late 60s

65-69

(n=57)

Early 70s

70-74

(n=138)

Late 70s

75-79

(n=132)

Early 80s

80-85

(n=127)

F

Stature

(cm)

174.35

(06.02)

C

173.65

(05.43)

C

165.30

(06.00)

B

165.40

(05.34)

B

162.66

(05.78)

A

162.10

(05.11)

A

161.45

(05.50)

A

184.498***

Weight

(kg)

071.35

(10.99)

D

074.67

(12.10)

E

069.34

(08.74)

C

067.72

(09.51)

C

064.87

(08.17)

B

063.91

(08.39)

B

061.87

(07.53)

A

040.879***

Waist circumference

(cm)

079.87

(08.91)

A

083.71

(09.27)

B

088.54

(07.40)

C

088.30

(08.50)

C

089.93

(08.08)

C

089.65

(08.45)

C

089.00

(07.61)

C

040.879***

Abdomen circumference

(cm)

083.23

(08.80)

A

086.58

(09.06)

B

089.58

(06.69)

C

089.14

(07.31)

CD

091.15

(07.05)

CD

091.54

(07.20)

CD

090.76

(06.46)

D

029.686***

Hip circumference

(cm)

095.21

(05.98)

C

097.36

(06.48)

D

093.04

(04.75)

B

092.60

(05.11)

AB

092.14

(04.53)

AB

091.87

(04.83)

AB

091.19

(04.41)

A

032.193***

BMI

023.98

(03.39)

AB

024.03

(03.31)

AB

025.36

(02.73)

C

024.73

(03.15)

BC

024.50

(02.89)

AB

024.29

(02.79)

AB

023.76

(02.51)

A

003.230***

WHR

000.84

(00.05)

A

000.86

(00.05)

B

000.95

(00.06)

C

000.95

(00.06)

C

000.97

(00.06)

D

000.97

(00.06)

D

000.97

(00.06)

D

235.451***

WHtR

000.46

(00.05)

A

000.48

(00.05)

B

000.54

(00.05)

C

000.53

(00.05)

C

000.56

(00.05)

D

000.55

(00.05)

D

000.55

(00.05)

D

115.734***

Waist circumference/

Weight

001.13

(00.08)

A

001.13

(00.10)

A

001.29

(00.11)

B

001.31

(00.10)

C

001.39

(00.10)

D

001.41

(00.10)

D

001.45

(00.10)

E

390.166***

Hip circumference/

Stature

000.55

(00.03)

A

000.56

(00.03)

B

000.56

(00.03)

B

000.56

(00.03)

B

000.57

(00.03)

B

000.57

(00.03)

B

000.56

(00.03)

B

012.360***

Hip circumference/

Weight

001.35

(00.12)

AB

001.32

(00.13)

A

001.36

(00.11)

AB

001.39

(00.13)

B

001.44

(00.12)

C

001.45

(01.03)

C

001.49

(00.12)

D

040.163***

Waist flatness

(Waist depth/Waist breadth)

000.73

(00.05)

A

000.74

(00.05)

A

000.82

(00.06)

B

000.82

(00.06)

B

000.82

(00.06)

B

000.82

(00.05)

B

000.82

(00.06)

B

121.842***

Hip flatness

(Hip depth/Hip breadth)

000.67

(00.05)

A

000.69

(00.05)

BC

000.70

(00.07)

C

000.68

(00.06)

AB

000.75

(00.06)

D

000.75

(00.06)

D

000.74

(00.06)

D

055.551***

**p<.01, ***p<.001

Duncan test results A<B<C<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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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둘레와 허리둘레 모두 고령남성이 20대 남성보다 유

의미하게 큰 값을 나타냄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배둘레

의 경우 고령남성 그룹 내 연령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였

다. 이는 고령남성은 키와 몸무게 등의 항목은 줄어드는

반면, 복부 관련 항목은 더 큰 값을 가진다는 선행연구

(Kim & Lee, 2003; Seok & Im, 2009)와 일치하는 결과

이다. 따라서 고령남성의 체형특성을 파악하는데 있어

복부비만으로 인한 연부조직 증가의 영향을 받는 배부

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반면 엉덩이둘레의 경우 연

령이 증가할수록 값이 감소하여 같은 체간부 둘레임에도

불구하고 허리, 배둘레와 반대의 경향성을 보였다. 이는

다른 인체부위의 사이즈가 함께 증가하지 않고 복부가

단독으로 비대해지는 노인비만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사

료된다.

대표적 비만지수인 BMI의 경우 60대 남성에서 가장

큰 값을 나타내나, 이후 감소하여 70대 이후로는 20대 남

성과 같거나 더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남성의 경우

모든 연령그룹에서 BMI의 평균값이 과체중 범위에 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복부비만을 나타내는 비

만지수인 WHR, WHtR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값이

커지는 경향을 나타내어, 고령남성이 20대보다 큰 값을

나타내며 고령자 그룹 내에서도 고연령 그룹일수록 더

큰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BMI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

소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WHR, WHtR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큰 값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BMI가 키와 몸무게만

을 이용하기 때문에 개인의 신체조성을 표현할 수 없으

며 노인의 비만을 과소평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함

을 알 수 있다(Kim, 2010). WHR과 WHtR은 각각 0.90,

0.50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20대 전반과 후반은 모두 정

상범위에 해당하였으나, 고령자 연령그룹은 모두 비만

에 해당하였다.

허리둘레/몸무게 지수의 경우 허리둘레 자체의 값을

이용하였을 때 보다 더욱 고령남성의 연령그룹에 따른

차이를 잘 나타내었다. 이는 허리둘레를 몸무게로 나누

어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 신체크기요인을 통제하였기

때문이다. 허리둘레를 몸무게로 나누어 크기요인을 통

제하였을 때 20대 남성이 고령남성보다 작은 값을 나타

냈으며 고령일수록 몸무게 대비 허리둘레가 큰 경향을

보였다.

인체 수평단면의 형태를 나타내는 허리편평률, 엉덩이

편평률 항목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값이 커지는 경

향을 나타냈다. 허리편평률의 경우 고령남성이 20대보

다 큰 값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허리수준의 수평단면이

고령자가 20대와 비교하여 타원형에서 더욱 원형의 형

태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WHR,

WHtR과 같은 복부비만 지수가 20대 남성보다 고령남

성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 것과 관련성이 있으며, 내장지

방이 증가하는 노인비만의 특성으로 인해 연령의 증가

에 따라 복부 앞쪽 연부조직이 증가하여 복부의 수평단

면이 타원형에서 원형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고령남성은 20대 남성과

비교하여 전반적인 체격은 더 작으나 복부둘레 증가로

인해 인체에 대한 복부의 비 및 편평률이 증가하여 복부

비만의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2) 20대 여성과 고령여성의 차이 분석

<Table 6>은 20대 여성과 고령여성의 7개 연령그룹

에 대하여 키, 몸무게, BMI 및 체간부 측정항목에서 나

타나는 평균값의 차이를 나타낸다. 분산분석 및 사후분

석 결과 키는 20대가 고령여성보다 큰 값을 나타냈으며

이후 60대 전반, 60대 후반~70대 전반, 70대 후반, 80대

전반 순으로 나타나 20대에 가장 키가 크며 이후 고령

여성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키가 감소하는 특성을 나타

내었다. 몸무게의 경우 고령여성 그룹 내에서 연령의 증

가에 따라 감소하는 특성을 나타내어 60대 전반에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고, 80대 전반에 가장 작은 값을 나타

내었다. 이처럼 키와 몸무게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

소하는 것은 앞서 남성 대상 분석에서도 나타난 결과로,

여성 역시 남성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체격조건을 나

타내는 항목들은 20대보다 고령여성에서 더욱 작게 나

타남을 알 수 있다.

허리둘레, 배둘레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연령이 증가함

에 따라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반면 엉덩

이둘레의 경우 연령그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

되지 않았다. 앞서 키, 몸무게 같은 전반적 체격특성을

나타내는 항목들이 고령일수록 작은 값을 보였던 것과

는 대조적으로 체간부의 가로방향크기를 나타내는 복부

둘레항목은 고령여성이 20대 여성보다 더 큰 값을 보이

며 연령의 증가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다.

대표적 비만지수인 BMI는 고령여성이 20대 여성보다

큰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20대 여성 그룹은 모두 정상

범위에 해당하였으며, 고령여성 그룹은 모두 과체중 또

는 비만범위에 해당하였다. 복부비만 유무를 나타내는

WHR, WHtR의 경우 20대 여성이 고령여성보다 작은 값

을 나타냈으며, 고령여성의 경우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값

이 커지는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WHR, WHtR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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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0.85, 0.50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 20대 여성 그룹

은 모두 정상범위에, 고령여성 그룹은 모두 복부비만에

해당하였다. BMI의 경우 고령여성 그룹 내 연령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반면, 복부비만 지수인 WHR,

WHtR은 연령그룹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였다. 따라서 고

령여성의 체형을 분석하는데 있어 BMI뿐만 아니라 복

부비만을 나타내는 지수들을 반드시 포함하여 분석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고령여성 역시 고령남성과 마찬가지로 허리둘레 값

을 단독으로 이용하였을 때보다 허리둘레/몸무게의 지

수를 이용했을 때 연령그룹에 따른 차이가 명확히 나타

났다. 허리둘레/몸무게 항목은 20대 여성에서 가장 작은

Table 6. The result of ANOVA of body measurement by female age group

Age

(yrs. group)

Early 20s

20-24

(n=351)

Late 20s

25-29

(n=299)

Early 60s

60-64

(n=132)

Late 60s

65-69

(n=80)

Early 70s

70-74

(n=128)

Late 70s

75-79

(n=119)

Early 80s

80-85

(n=132)

F

Stature

(cm)

160.95

(05.23)

E

160.88

(04.93)

E

153.80

(04.92)

D

151.54

(03.92)

C

151.07

(05.06)

C

149.31

(04.86)

B

146.67

(05.39)

A

250.390***

Weight

(kg)

055.02

(08.47)

AB

055.89

(09.45)

AB

059.87

(07.89)

D

057.98

(07.24)

CD

056.90

(07.83)

BC

055.80

(07.93)

AB

053.81

(08.33)

A

007.827***

Waist circumference

(cm)

070.93

(07.00)

A

072.46

(08.01)

A

085.74

(07.87)

B

086.58

(08.24)

BC

088.03

(08.47)

CD

089.22

(08.45)

D

088.68

(09.02)

D

214.884***

Abdomen circumference

(cm)

080.74

(07.55)

A

081.75

(08.02)

A

092.33

(06.65)

B

093.08

(06.78)

B

095.07

(07.37)

C

095.19

(07.78)

C

095.02

(07.89)

C

154.803***

Hip circumference

(cm)

092.68

(06.20)

093.17

(06.08)

093.02

(05.15)

092.08

(05.16)

092.14

(05.48)

091.27

(05.50)

091.14

(06.31)
003.034***

BMI

021.23

(03.05)

A

021.59

(03.23)

A

025.29

(02.98)

B

025.23

(02.93)

B

024.89

(03.04)

B

025.01

(03.12)

B

024.96

(03.37)

B

071.858***

WHR

000.76

(00.04)

A

000.78

(00.05)

A

000.92

(00.06)

B

000.94

(00.06)

C

000.95

(00.06)

D

000.98

(00.06)

E

000.97

(00.06)

E

606.007***

WHtR

000.44

(00.04)

A

000.45

(00.05)

A

000.56

(00.05)

B

000.57

(00.05)

C

000.58

(00.06)

C

000.60

(00.05)

D

000.61

(00.06)

D

384.454***

Waist circumference/

Weight

001.30

(00.10)

A

001.31

(00.10)

A

001.44

(00.11)

B

001.50

(00.09)

C

001.56

(00.11)

D

000.61

(00.12)

E

001.67

(00.13)

F

498.800***

Hip circumference/

Stature

000.58

(00.04)

A

000.58

(00.04)

A

000.61

(00.03)

B

000.61

(00.03)

B

000.61

(00.04)

B

000.61

(00.03)

B

000.62

(00.04)

C

060.150***

Hip circumference/

Weight

001.71

(00.15)

D

001.69

(00.17)

D

001.57

(00.14)

A

001.60

(00.13)

AB

001.64

(00.15)

BC

001.66

(00.16)

C

001.72

(00.17)

D

019.134***

Waist flatness

(Waist depth/Waist breadth)

000.69

(00.05)

A

000.69

(00.05)

A

000.79

(00.06)

B

000.80

(00.05)

B

000.82

(00.06)

C

000.83

(00.06)

C

000.85

(00.06)

D

262.566***

Hip flatness

(Hip depth/Hip breadth)

000.65

(00.04)

A

000.65

(00.05)

A

000.69

(00.06)

B

000.71

(00.06)

B

000.73

(00.09)

C

000.76

(00.09)

D

000.77

(00.10)

D

103.080***

***p<.001

Duncan test results A<B<C<D<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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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나타냈으며 고령여성 연령그룹 내에서는 연령의 증

가에 따라 증가하였는데, 이는 해당 지수가 몸무게가 감

소하나 내장지방의 증가로 인해 허리둘레가 증가하는

노년기 여성의 체형을 잘 반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된다.

인체 수평단면의 형태를 나타내는 허리편평률, 엉덩이

편평률 항목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값이 커지는 경

향을 나타냈다. 두 지수 모두 20대 여성 그룹 내에서는

연령그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고령여성

연령그룹 내에서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고령여성의 허리수준 수평단

면이 20대 여성의 것과 비교하여 더욱 원형의 형태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 역시 내

장지방이 증가하는 노인비만의 특성으로 인해 연령의 증

가에 따라 복부 앞쪽 연부조직이 증가하여 복부의 수평단

면이 타원형에서 원형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화에 따른 결과로 고령여성의 인체비율은 납작한 허

리부위를 가진 성인 여성의 표준체형과 다른 경향을 보

인다는 선행연구(Kim & Choi, 2009)와 일치하는 결과

이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고령여성 역시 고령남성

과 마찬가지로 20대와 비교하여 전반적인 체격은 더 작

으나 복부둘레 증가로 인해 인체에 대한 복부의 비 및 편

평률이 증가하여 중심성 비만의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2. 고령자 연령그룹별 비만 관련 항목의 차이 분석

고령자의 연령에 따른 체형 및 비만특성을 보다 자세

히 분석하기 위해 체간부 측정항목에 추가적으로 팔다

리 측정항목을 포함하여 고령자 연령그룹(60-64, 65-69,

70-74, 75-80, 80-85)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를 분석하였

다.

1) 고령남성의 연령그룹별 차이 분석

<Table 7>은 고령남성의 연령그룹에 따른 인체측정항

목의 평균값 차이를 나타낸다.

고령남성의 연령그룹에 따라 유의한 평균값 차이와 경

Table 7. The result of ANOVA of body measurement by elderly male age group

Age

(yrs. group)

Early 60s

60-64

(n=80)

Late 60s

65-69

(n=57)

Early 70s

70-74

(n=138)

Late 70s

75-79

(n=132)

Early 80s

80-85

(n=127)

F

Height items

(cm)

Stature

165.30

(06.00)

B

165.40

(05.34)

B

162.66

(05.78)

A

162.10

(05.11)

A

161.45

(05.50)

A

9.234***

Waist height
099.25

(04.06)

099.64

(04.06)

098.69

(04.29)

098.66

(04.17)

098.30

(04.08)
1.318***

Circumference

items

(cm)

Neck circumference
038.49

(02.59)

038.41

(02.46)

038.76

(02.03)

038.54

(02.05)

038.30

(01.88)
.813***

Chest circumference

097.40

(05.29)

C

096.08

(05.37)

BC

096.57

(05.43)

BC

095.41

(05.03)

B

093.81

(04.87)

A

07.522***

Bust circumference

095.05

(05.30)

B

094.25

(06.19)

B

094.45

(05.28)

B

094.08

(05.74)

AB

092.55

(05.05)

A

03.202***

Waist circumference

(Natural indentation)

085.74

(07.87)

086.58

(08.24)

088.03

(08.47)

089.22

(08.45)

088.68

(09.02)
00.718***

Waist circumference

(Omphalion)

089.16

(06.98)

088.49

(07.58)

090.44

(07.55)

089.96

(07.82)

089.54

(07.19)
00.874***

Abdomen circumference
089.58

(06.69)

089.14

(07.31)

091.15

(07.05)

091.54

(07.20)

090.76

(06.46)
00.410***

Hip circumference
093.04

(04.75)

092.60

(05.11)

092.14

(04.53)

091.87

(04.83)

091.19

(04.41)
01.500***

*p<.05, **p<.01, ***p<.001

Duncan test results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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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ntinued

Age (yrs. group)

Early 60s

60-64

(n=80)

Late 60s

65-69

(n=57)

Early 70s

70-74

(n=138)

Late 70s

75-79

(n=132)

Early 80s

80-85

(n=127)

F

Circumference

items

(cm)

Thigh circumference

053.45

(03.90)

C

052.92

(04.04)

BC

052.57

(03.79)

BC

052.00

(03.78)

AB

051.42

(03.59)

B

04.349***

Knee circumference
036.02

(01.90)

035.98

(02.31)

036.32

(01.78)

036.43

(02.10)

036.03

(01.76)
01.179***

Calf circumference
036.20

(02.55)

035.75

(03.03)

035.21

(02.31)

034.73

(02.49)

033.96

(02.31)
11.976***

Minimum leg circumference

022.00

(01.15)

B

022.05

(02.18)

B

021.41

(01.04)

A

021.36

(01.34)

A

021.05

(01.13)

A

09.478***

Ankle circumference
025.51

(01.17)

025.49

(01.46)

025.42

(01.18)

025.49

(01.32)

025.18

(01.23)
01.391***

Upper arm circumference

030.75

(02.49)

C

030.22

(02.72)

BC

030.20

(02.42)

BC

029.89

(02.40)

AB

029.32

(02.07)

A

04.972***

Elbow circumference

027.17

(01.79)

C

027.11

(01.94)

C

025.22

(01.35)

B

025.10

(01.52)

B

024.64

(01.25)

A

53.977***

Wrist circumference

016.84

(0.83)

AB

016.68

(0.88)

A

017.33

(0.84)

C

017.28

(0.93)

C

017.02

(0.74)

B

09.853***

Depth items

(cm)

Waist depth

(Natural indentation)

024.02

(02.53)

A

023.79

(03.15)

A

025.39

(03.27)

B

025.29

(03.01)

B

025.10

(02.82)

B

16.313***

Hip depth

022.51

(02.40)

A

022.02

(02.26)

A

025.12

(02.32)

B

025.05

(02.49)

B

024.68

(02.12)

B

22.729***

Breadth items

(cm)

Waist breadth

(Natural indentation)

029.14

(02.15)

A

029.03

(02.24)

A

030.75

(02.12)

B

030.61

(02.31)

B

030.45

(01.89)

B

16.313***

Hip breadth

032.34

(01.53)

A

032.41

(01.41)

A

033.67

(01.45)

B

033.68

(01.66)

B

033.63

(01.47)

B

22.729***

Flatness index

Waist flatness
000.82

(00.06)

000.82

(00.06)

000.82

(00.06)

000.82

(00.05)

000.82

(00.06)
00.030***

Hip flatness
000.70

(00.07)

000.68

(00.06)

000.75

(00.06)

000.75

(00.06)

000.74

(00.06)
01.220***

Obese index

WHR

000.95

(00.06)

A

000.95

(00.06)

A

000.97

(00.06)

B

000.97

(00.06)

B

000.97

(00.06)

B

04.058***

WHtR

000.54

(00.05)

A

000.53

(00.05)

A

000.56

(00.05)

B

000.55

(00.05)

B

000.55

(00.05)

B

03.045***

BMI

025.36

(02.73)

C

024.73

(03.15)

BC

024.50

(02.89)

AB

024.29

(02.79)

AB

023.76

(02.51)

A

04.328***

Weight

(kg)
Weight

059.87

(07.89)

C

057.98

(07.24)

C

056.90

(07.83)

B

055.83

(07.93)

AB

053.81

(08.33)

A

12.004***

*p<.05, **p<.01, ***p<.001

Duncan test results A<B<C



한국의류학회지 Vol. 43 No. 2, 2019

– 194 –

향성을 보인 항목은 키, 가슴둘레, 젖가슴둘레, 넙다리둘

레, 종아리최소둘레, 위팔둘레, 팔꿈치둘레, 허리두께, 엉

덩이두께, 허리너비, 엉덩이너비, WHR, WHtR, BMI, 몸

무게 항목이었다. 위 항목 중 키와 몸무게, BMI, 둘레항

목들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

며 반면 두께와 너비, WHR, WHtR은 연령의 증가에 따

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남성 체형의 경우 주로

상체부위에 근육이 형성되며 따라서 상체가 직삼각형인

특성을 갖는 형태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슴, 팔

과 같은 부위는 남성 체형을 구성하는 근육들이 주로 형

성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가슴둘레, 위팔둘레와 같은 항

목들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

은 노화로 인한 근육손실에서 기인한 결과라고 생각된

다. 또한 몸무게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년 이후부터 몸

무게가 증가하다가 고령기에 접어들어 몸무게가 감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고령남성도 고연령

그룹일수록 몸무게의 평균값이 더 작은 값을 나타내었

다. 그러나 몸무게와 BMI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허리

둘레와 몸통부위의 횡단면 형태를 나타내는 편평률에서

연령그룹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복부비만

을 나타내는 WHR, WHtR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오히

려 증가하였다.

의복설계와 사이즈 설정에서 중요한 인체측정항목을

중심으로 고령남성의 체형을 구분하는 연령을 살펴본 결

과, 키,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중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는 고령남성 연령그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가슴둘레의 경우 연령그룹별 평

균값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나 60대 후반과 70대 전반 그

룹이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 사이즈 체계를 설정함에 있어

70세를 기준으로 체형적으로 노년전기와 후기를 구분

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고령여성의 연령그룹별 차이 분석

<Table 8>은 고령여성의 연령그룹에 따른 인체측정항

목의 평균값 차이를 나타낸다. 키, 허리높이, 목둘레, 허

리둘레, 넙다리둘레, 장딴지둘레, 팔꿈치둘레, 허리두께,

허리편평률, 엉덩이편평률, WHR, WHtR, 몸무게가 연령

그룹에 따른 유의미한 평균값 차이 및 경향성을 나타내

Table 8. The result of ANOVA of body measurement by elderly female age group

Age

(yrs. group)

Early 60s

60-64

(n=132)

Late 60s

65-69

(n=80)

Early 70s

70-74

(n=128)

Late 70s

75-79

(n=119)

Early 80s

80-85

(n=131)

F

Height items

(cm)

Stature

153.80

(04.92)

D

151.54

(03.92)

C

151.07

(05.06)

C

149.31

(04.86)

B

146.67

(05.39)

A

37.541***

Waist height

091.62

(03.93)

C

090.39

(03.55)

AB

091.87

(03.81)

C

090.82

(03.70)

BC

089.35

(04.09)

A

07.743***

Circumference

items

(cm)

Neck circumference

034.07

(02.29)

A

035.57

(01.87)

A

034.86

(01.79)

B

034.82

(01.89)

B

034.70

(02.09)

B

07.937***

Chest circumference
091.24

(05.40)

090.58

(04.79)

090.39

(05.86)

089.80

(05.58)

089.05

(05.95)
02.804***

Bust circumference
094.32

(07.09)

094.90

(06.68)

094.72

(07.38)

094.88

(07.39)

094.16

(07.88)
00.248***

Waist circumference

(Natural indentation)

085.74

(07.87)

A

086.58

(08.24)

AB

088.03

(08.47)

C

089.22

(08.45)

C

088.68

(09.02)

BC

03.676***

Waist circumference

(Omphalion)

088.47

(07.78)

089.73

(08.07)

090.43

(08.04)

091.56

(08.53)

090.96

(08.85)
02.611***

Abdomen circumference
092.33

(06.65)

093.08

(06.78)

095.07

(07.37)

095.19

(07.78)

095.02

(07.89)
03.987***

Hip circumference
093.02

(05.15)

092.08

(05.16)

092.14

(05.48)

091.27

(05.50)

091.14

(06.31)
02.393***

***p<.001

Duncan test results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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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ntinued

Age 

(yrs. group)

Early 60s

60-64

(n=132)

Late 60s

65-69

(n=80)

Early 70s

70-74

(n=128)

Late 70s

75-79

(n=119)

Early 80s

80-85

(n=131)

F

Circumference

items

(cm)

Thigh circumference

054.09

(03.98)

D

053.70

(03.84)

CD

052.82

(04.22)

BC

051.85

(03.91)

AB

050.94

(04.06)

A

12.772***

Knee circumference
035.19

(02.26)

034.77

(02.25)

035.19

(02.23)

035.07

(02.71)

034.83

(02.58)
00.738***

Calf circumference

034.58

(02.42)

D

033.59

(02.15)

C

033.21

(02.22)

C

032.39

(02.48)

B

031.77

(02.48)

A

26.646***

Minimum leg circumference
021.13

(01.24)

020.79

(01.12)

020.65

(01.41)

020.44

(01.46)

020.23

(01.34)
08.424***

Ankle circumference
024.06

(01.36)

023.67

(01.13)

023.77

(01.28)

023.70

(01.39)

023.59

(01.18)
02.515***

Upper arm circumference

028.45

(02.28)

AB

028.23

(02.25)

A

029.78

(02.51)

D

029.58

(02.47)

CD

028.98

(02.81)

BC

08.235***

Elbow circumference

025.45

(02.28)

B

025.46

(02.25)

B

023.90

(01.70)

A

023.74

(01.55)

A

023.58

(01.75)

A

36.153***

Wrist circumference
015.66

(00.92)

015.66

(00.78)

016.04

(00.86)

015.95

(00.81)

015.89

(00.80)
04.864***

Depth items

(cm)

Waist depth

(Natural indentation)

022.85

(02.73)

A

023.17

(02.85)

A

025.16

(02.92)

B

025.69

(02.95)

B

025.82

(03.12)

B

27.708***

Hip depth

022.68

(02.37)

A

022.77

(02.27)

A

024.89

(03.13)

B

025.37

(03.22)

B

025.50

(03.43)

B

25.675***

Breadth items

(cm)

Waist breadth
028.99

(02.39)

029.02

(02.68)

030.47

(02.28)

030.54

(02.42)

030.23

(02.54)
01.851***

Hip breadth

032.70

(01.64)

B

032.26

(01.60)

A

033.89

(01.70)

D

033.35

(01.64)

C

033.15

(01.78)

C

14.490***

Flatness index

Waist flatness

000.79

(00.06)

A

000.80

(00.05)

AB

000.82

(00.06)

BC

000.83

(00.06)

CD

000.85

(00.06)

D

20.073***

Hip flatness

000.69

(00.06)

A

000.71

(00.06)

AB

000.73

(00.09)

BC

000.76

(00.09)

CD

000.77

(00.10)

D

19.660***

Obese index

WHR

000.95

(00.06)

A

000.95

(00.06)

AB

000.97

(00.06)

BC

000.97

(00.06)

C

000.97

(00.06)

C

18.118***

WHtR

000.56

(00.05)

A

000.57

(00.05)

AB

000.58

(00.06)

BC

000.60

(00.05)

C

000.61

(00.06)

C

14.597***

BMI
025.29

(02.98)

025.23

(02.93)

024.89

(03.04)

025.01

(03.12)

024.96

(03.37)
00.377***

Weight

(kg)
Weight

059.87

(07.89)

C

057.98

(07.24)

BC

056.90

(07.83)

B

055.83

(07.93)

AB

053.81

(08.33)

A

10.580***

***p<.001

Duncan test results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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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들 항목 중 키, 넙다리둘레, 장딴지둘레, 팔꿈치

둘레, 몸무게는 고령여성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허리둘레, 허리두께, 허리편평

률, 엉덩이편평률, WHR, WHtR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

라 증가하였다. 고령여성 역시 남성과 마찬가지로 연령

의 증가에 따라 키와 몸무게가 감소하면서도 복부 관련

항목들은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다. 특히 허리너비는 연

령에 따른 차이가 없으나 허리두께가 증가하는 것에서

기인한 허리둘레의 증가와 이로 인한 다른 인체부위에

대한 허리둘레 비의 증가가 특징적이었다.

한국산업표준 KS K 0055 ‘노년 여성을 위한 여성복 치

수’(KATS, 2014b)에서는 70세를 기준으로 노년전기와

후기를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여성복 설계와 사이

즈 설정에서 중요한 인체측정항목인 키, 젖가슴둘레, 허

리둘레, 엉덩이둘레 중 젖가슴둘레와 엉덩이둘레는 고

령여성 연령그룹에 따른 유의미한 평균값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키의 경우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여,

고령여성은 연령이 증가하며 상반신 굴신 및 무릎각의

변화로 인해 신장이 감소한다는 선행연구(Choi & Nam,

1995; Kim & Sohn, 1996; Lee & Kim, 2004; Nam & Choi,

1997)의 결과와 일치하였으나, 60대 후반과 70대 전반 그

룹이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 남성과 마찬가지로 의복 사

이즈 설정에 있어 70세를 기준으로 고령여성의 노년전

기와 후기를 구분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종합하면, 고령남성의 경우 주로 근육이 형성되어 남

성체형을 구성하는 가슴 및 상지부위 둘레에서 연령의

증가에 따른 감소를 나타내었으며 이와 비교하여 고령

여성은 하지부위에서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또한 고령

남녀 모두 중심성 비만판정 지표인 WHR, WHtR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를 나타냄으로써 나이가 들수록 더욱

키에 대한 복부의 비율이 크고 허리수준의 횡단면이 타

원형에서 원형으로 변화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이처

럼 노화로 인해 체형 및 사이즈 항목이 변화하는 경향

은 성별특성의 영향을 받으므로 고령체형 분석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연령에 따른 비만지표별 분포 분석

연령집단에 따라 다양한 비만판정 지수 적용 시 나타

나는 비만빈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남녀 각각 7개 연

령집단(20-24, 25-29, 60-64, 65-69, 70-74, 75-79, 80-85)

과 비만판정 지수(BMI, WHR, WHtR, WC) 간 교차분석

을 실시하였다(Table 9)−(Table 16).

1) 연령그룹별 남녀의 BMI 빈도

20대 남성의 두 개 연령집단 모두 BMI 정상범위에서

각각 41.0%, 36.5%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과체중

범위에서 각각 24.3%, 28.0%, 비만범위에는 각각 32.4%,

32.5%의 빈도를 보였다. 저체중 범주의 경우 3.0% 이하

의 가장 낮은 빈도를 나타내었다(Table 9). 20대 여성의

두 그룹 BMI 정상범위에서 각각 61.0%, 57.5%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특히 BMI 기준 비만범위에 속

하는 경우는 두 그룹이 각각 8.3%, 8.4%로 남성과 비교하

여 비만율이 상당히 낮았다(Table 10). 이를 통해 BMI를

기준으로 비만을 판정하였을 때 20대 남성이 20대 여성

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과체중 및 비만의 분포가 많다

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20대 여성의 경우 비만범위

에 상당히 적게 분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령남성의 경우 80대 전반 그룹을 제외하고 모든

그룹에서 비만범주에 40.9~51.2%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저체중 범위에는 모든 남성 고령자 연령 그룹

이 3.0% 내외의 적은 빈도를 보였다(Table 9). 이와 비교

하여 고령여성의 경우 모든 연령그룹에서 비만이 49.2~

53.8%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절반 이상이 비만으

로 나타났다. 반면 정상 및 과체중 범위에는 21.4~28.8%

분포하였으며, 저체중의 경우 0.0~3.1%의 매우 낮은 빈

도를 보였다(Table 10). 위의 결과를 통하여 BMI를 사용

하여 비만을 판정했을 때, 남녀 고령자 모두 상당수가

비만 또는 과체중에 속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여성 연구대상의 절반가량이 비만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고령남성보다 더욱 비만한 경향을 보

였는데, 이는 20대에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욱 비만의 분

포가 높게 나타났던 것과 반대되는 비만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고령남성보다 더욱 비만한 경향을 보

였는데, 이는 20대에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욱 비만의

분포가 높게 나타났던 것과 반대되는 결과이다.

2) 연령그룹별 남녀의 WC 빈도

20대 남성의 경우, 두 연령집단 모두 허리둘레(WC)

남성 비만기준 90cm 미만인 정상 범위에 80% 이상 분

포함으로써 대다수가 정상범위로 분류됨을 알 수 있다.

고령남성의 경우 정상범위에 48.6~63.7% 분포하였으며,

70대 전반 그룹을 제외하고 정상에 더 많은 분포를 보였

다(Table 11). 여성의 경우 20대의 두 연령그룹 모두 대

다수가 정상범위에 분포하여 20대 남성과 같은 경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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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였으나, 고령여성의 경우 모든 연령그룹이 WC 여

성 기준 80cm 이상 비만범위에 각각 76.5~89.1% 분포하

고 있어, 대다수가 복부비만으로 분류됨을 알 수 있다

(Table 12).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WC를 이용하여 중

심성 비만을 판정했을 때, 20대의 경우 성별과 관계 없

이 대다수가 정상으로 분류되는 반면 고령자의 경우 성

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며, 특히 고령남성보다 고령여

성에서 더욱 중심성 비만 경향이 나타났다.

3) 연령그룹별 남녀의 WHR 빈도

남성의 경우 WHR 남성 기준을 적용하여 0.90 이상을

비만으로 분류하였을 때, 20~24세 그룹은 87.3%, 25~ 29세

그룹은 78.0%가 정상으로 분류되어 20대 후반으로 갈

수록 정상범위가 줄어드나 그럼에도 대다수가 정상범위

로 분류됨을 알 수 있다. 반면 고령남성의 경우, 연령그

룹 모두에서 WHR 기준 비만빈도가 82.5~91.3%로 90.0%

를 넘거나 조금 못 미치게 나타나 상당한 복부비만 경

향을 보인다(Table 13). 여성의 경우 WHR 여성 기준을

적용하여 0.85 이상을 비만으로 분류했을 때, 20대의 두

연령그룹이 각각 WHR 기준 정상범위에 94.9%, 90.6%

분포하여 대다수가 정상임을 알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고령여성은 모든 연령그룹에서 WHR 기준 비만범위에

86.4~97.7%가 분포함으로써 거의 대부분의 피험자가 복

부비만으로 분류됨을 알 수 있다(Table 14).

남녀의 결과를 종합하면, 엉덩이둘레에 대한 허리둘

레의 비율로써 비만을 판정하였을 때 20대는 남녀 모두

대다수가 정상범위에 분포하며 특히 20대 여성의 경우

복부비만의 비율이 상당히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령자의 경우 남녀 모두 모든 연령집단에서 상당수가

Table 9. Cross-sectional analysis of male age group and BMI group (Unit: person)

BMI group
Total χ

2

Underweight Normal Overweight Obese

Age

group

Early 20s (20-24) 7 (0 2.3%) 123 ( 41.0%) 73 (024.3%) 97 ( 32.4%) 300 (100.0%)

30.912*

LateI 20s (25-29) 9 ( 03.0%) 108 ( 36.5%) 83 (028.0%) 96 ( 32.5%) 296 (100.0%)

Early 60s (60-64) 0 ( 00.0%) 15 (018.8%) 24 (030.0%) 41 ( 51.2%) 80 (100.0%)

LateI 60s (65-69) 2 ( 03.5%) 15 (026.3%) 14 (024.6%) 26 ( 45.6%) 57 (100.0%)

Early 70s (70-74) 3 (0 2.2%) 39 (028.3%) 36 (026.1%) 60 ( 43.5%) 138 (100.0%)

LateI 70s (75-79) 3 ( 02.3%) 43 ( 32.6%) 32 (024.2%) 54 ( 40.9%) 132 (100.0%)

Early 80s (80-85) 4 (0 3.1%) 42 ( 33.1%) 41 ( 32.3%) 40 ( 31.5%) 127 (100.0%)

Total 28 ( 02.5%) 385 ( 34.1%) 303 (026.8%) 414 ( 36.6%) 1,130 (100.0%)

*p<.05

Light shade: Frequency more than 30% / Dark shade: Frequency more than 40%

Table 10. Cross-sectional analysis of female age group and BMI group (Unit: person)

BMI group
Total χ

2

Underweight Normal Overweight Obese

Age

group

Early 20s (20-24) 55 (015.7%) 214 ( 61.0%) 53 (015.1%) 29 (008.3%) 351 (100.0%)

379.403***

LateI 20s (25-29) 42 (014.0%) 172 ( 57.5%) 60 (020.1%) 25 (008.4%) 299 (100.0%)

Early 60s (60-64) 0 (000.0%) 26 (019.7%) 38 (028.8%) 68 ( 51.5%) 132 (100.0%)

LateI 60s (65-69) 0 (000.0%) 19 (023.8%) 20 (025.0%) 41 ( 51.2%) 80 (100.0%)

Early 70s (70-74) 2 (001.6%) 34 (026.6%) 29 (022.7%) 63 ( 49.2%) 128 (100.0%)

LateI 70s (75-79) 3 (002.5%) 25 (021.0%) 27 (022.7%) 64 ( 53.8%) 119 (100.0%)

Early 80s (80-85) 4 (003.1%) 30 (022.9%) 28 (021.4%) 69 ( 52.7%) 131 (100.0%)

Total 106  ( 08.5%) 520 ( 41.9%) 255  ( 20.6%) 359 (029.0%) 1,240 (100.0%)

***p<.001

Dark shade: Frequency more than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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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비만으로 분류되며, 특히 고령남성보다 여성의 경

우에서 더욱 높은 빈도가 나타난다. 또한 WC의 값만을

이용하여 비만을 분류했을 때 고령남성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정상으로 분류되었으나 WHR 기준을 적용할 경

우 대다수가 비만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WC가 허리둘

레 측정값을 그대로 이용함으로써 대상자의 체격조건

차이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령자의 복부비만을 과

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고령

자의 복부비만 체형분석을 위해서는 허리둘레를 다른

인체측정항목에 대한 비로써 표현하는 것이 더욱 고령

인체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연령그룹별 남녀의 WHtR 빈도

WHtR은 키에 대한 허리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수로써

남녀 모두 0.50 이상을 기준으로 비만을 분류한다. 20대

남성의 경우 두 연령그룹이 각각 정상범위에 77.7%,

67.9%가 분포하였다(Table 15). 따라서 20대 후반으로 갈

수록 20대 전반과 비교하여 더욱 복부비만의 경향이 나

타남을 알 수 있다. 이와 비교하여 고령남성의 경우 모든

연령집단의 78.9~88.4%가 비만범위에 속하며 따라서

20대 남성과 비교하여 중심성 비만의 경향이 현저하게 나

타났다. 여성의 경우 20대 두 연령그룹이 각각 92.0%,

85.3%가 WHtR 비만기준 정상범위에 속하였으며, 남성

과 마찬가지로 20대 전반과 비교하여 후반으로 갈수록

복부비만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여성

의 경우 모든 연령집단이 WHtR 기준 비만범위에 87.9~

95.0% 분포하여 현저한 복부비만 경향을 나타냈다(Ta-

ble 16).

성별을 종합하여 살펴보았을 때, WHtR 역시 다른 중

심성 비만지수인 WC, WHR과 마찬가지로 20대 내에서

는 남성이 더욱 비만의 빈도가 높으나 남성과 여성 모두

대다수가 정상범위로 분류되었으며, 고령자는 이와 반대

Table 11. Cross-sectional analysis of male age group and WC group (Unit: person)

WC group
Total χ

2

Normal Obese

Age

group

Early 20s (20-24) 267 ( 89.0%) 33 (011.0%) 300 (100.0%)

136.225***

LateI 20s (25-29) 238 ( 80.4%) 58 (019.6%) 296 (100.0%)

Early 60s (60-64) 51 ( 63.7%) 29 (036.3%) 80 (100.0%)

LateI 60s (65-69) 31 ( 54.4%) 26 (045.6%) 57 (100.0%)

Early 70s (70-74) 67 (048.6%) 71 ( 51.4%) 138 (100.0%)

LateI 70s (75-79) 68 ( 51.5%) 64 (048.5%) 132 (100.0%)

Early 80s (80-85) 69 ( 54.3%) 58 (045.7%) 127 (100.0%)

Total 791 ( 70.0%) 339 (030.0%) 1,130 (100.0%)

***p<.001

Light shade: Frequency more than 50% / Dark shade: Frequency more than 80%

Table 12. Cross-sectional analysis of female age group and WC group (Unit: person)

　
WC group

Total χ
2

Normal Obese

Age

group

Early 20s (20-24) 322 ( 91.7%) 29 (008.3%) 351 (100.0%)

654.652***

LateI 20s (25-29) 257 ( 86.0%) 42 (014.0%) 299 (100.0%)

Early 60s (60-64) 31 (023.5%) 101 ( 76.5%) 132 (100.0%)

LateI 60s (65-69) 18 (022.5%) 62 ( 77.5%) 80 (100.0%)

Early 70s (70-74) 2 (017.2%) 106 ( 82.8%) 128 (100.0%)

LateI 70s (75-79) 13 (010.9%) 106 ( 89.1%) 119 (100.0%)

Early 80s (80-85) 17 (013.0%) 114 ( 87.0%) 131 (100.0%)

Total 680 ( 54.8%) 560 (045.2%) 1,240 (100.0%)

***p<.00

Light shade: Frequency more than 50% / Dark shade: Frequency more than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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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비만의 빈도가 높았으나 고령

남성과 여성 모두가 중심성 비만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

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지수 중 중심성 비만의 척도인 WC, WHR, WH-

tR 중 WHR과 WHtR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

들 척도를 이용하여 비만을 분류하였을 때 고령자의 경

우 성별, 연령그룹과 관계 없이 높은 빈도로 비만으로 분

류되었다. 반면, WC를 이용하여 비만을 분류한 경우 고

령남성은 70대 전반 연령그룹을 제외하고 과반수 이상

이 정상범위로 분류되었다. 이는 같은 중심성 비만척도

이지만 WHR, WHtR이 인체의 다른 부위에 대한 복부의

비율을 나타내는 반면 WC는 허리둘레 측정치를 그대로

사용하여 크기요인이 통제되지 않은 척도이기 때문에

발생한 차이로 생각된다. 따라서 고령자 체형분석에서

중심성 비만척도를 이용할 경우, 허리둘레 측정치의 값

을 그대로 사용하는 WC보다는 엉덩이둘레에 대한 허리

둘레의 비율 또는 키에 대한 허리둘레의 비율을 나타내

는 WHR, WHtR을 사용할 때 크기요인에서 나타나는 개

인차를 통제하여 더욱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사

료된다.

키와 몸무게를 이용한 지수인 BMI의 경우, 고령남성

은 세 연령그룹 모두 약 30~40%가량이 비만으로 분류

되었으며 고령여성은 모든 연령그룹에서 약 30~50%가

량이 비만으로 분류되었다. 위와 같은 결과는 허리둘레

를 이용하는 중심성 비만척도와 비교하여 BMI가 고령

자의 비만을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WHR, WHtR로 고령자의 비만을 분류하였을 때 약 80

~90%가량이 비만으로 분류되었으나 BMI를 이용하여

분류하는 경우 절반가량만 비만으로 분류되었다는 것

은, BMI가 개개인의 체성분 구성을 반영하지 못함을 지

적한 선행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며(Gallagher et al., 1996),

따라서 키가 감소하고 복부가 비대해지는 경향이 있는

Table 13. Cross-sectional analysis of male age group and WHR group (Unit: person)

WHR group
Total χ

2

Normal Obese

Age

group

Early 20s (20-24) 262 ( 87.3%) 38 (012.7%) 300 (100.0%)

579.153***

LateI 20s (25-29) 231 ( 78.0%) 65 (022.0%) 296 (100.0%)

Early 60s (60-64) 10 (012.5%) 70 ( 87.5%) 80 (100.0%)

LateI 60s (65-69) 10 (017.5%) 47 ( 82.5%) 57 (100.0%)

Early 70s (70-74) 12 (008.7%) 126 ( 91.3%) 138 (100.0%)

LateI 70s (75-79) 15 (011.4%) 117 ( 88.6%) 132 (100.0%)

Early 80s (80-85) 14 (011.0%) 113 ( 89.0%) 127 (100.0%)

Total 554 (049.0%) 576 (051.2%) 1,130 (100.0%)

***p<.001

Light shade: Frequency more than 50% / Dark shade: Frequency more than 80%

Table 14. Cross-sectional analysis of female age group and WHR group (Unit: person)

WHR group
Total χ

2

Normal Obese

Age

group

Early 20s (20-24) 333 ( 94.9%) 18 (005.1%) 351 (100.0%)

935.139***

LateI 20s (25-29) 271 ( 90.6%) 28 (009.4%) 299 (100.0%)

Early 60s (60-64) 18 (013.6%) 114 ( 86.4%) 132 (100.0%)

LateI 60s (65-69) 5 (006.3%) 75 ( 93.8%) 80 (100.0%)

Early 70s (70-74) 6 (004.7%) 122 ( 95.3%) 128 (100.0%)

LateI 70s (75-79) 5 (004.2%) 114 ( 95.8%) 119 (100.0%)

Early 80s (80-85) 3 (002.3%) 129 ( 97.7%) 132 (100.0%)

Total 641 (051.7%) 599 (048.3%) 1,240 (100.0%)

***p<.001

Dark shade: Frequency more than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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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비만체형을 평가하는데 부적합하다. 또한 고령

자의 근육 감소는 복부지방 증가로 인한 몸무게의 증가

를 상쇄시키는데 이와 관련하여 Kim(2010)은 고령자

집단의 비만을 판정하는 경우 BMI가 낮은 집단도 고려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체형 관련 연구에서

고령자의 비만을 판정할 때 BMI를 단독으로 사용하기

보다 고령자의 변화하는 인체특성을 고려한 중심성 비

만지수와 함께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IV. 결 론

본 연구는 KS 기준(KATS, 2014b) 노년전기와 후기

를 포함하는 60~85세의 남녀 고령자 체형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체측정항

목과 비만지표(BMI, WHR, WHtR, WC, 편평률)를 적

용하여 비만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또한 제품설계 시 기

준이 되며 안정적인 체형을 가진 시기로 여겨지는 20대

남녀와의 비교를 통하여 체형특성이 성별과 연령에 따

라 차이를 보이는지 고찰하였다.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대와 고령자를 7개의 연령그룹(20-24, 25-29, 60-64,

65-69, 70-74, 75-79, 80-85)으로 분할하여 비만과 관련

이 있는 체간부 둘레항목과 편평률(두께/너비), 비만 관

련 지수치(BMI, WHR, WHtR) 값의 평균값 차이를 분석

하였다. 고령남성과 여성 모두 키와 몸무게가 20대보다

작은 값을 나타냈으며 해당 항목들은 고령자 그룹 내에

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반면 허리둘레,

배둘레와 복부비만 지수인 WHR, WHtR은 고령남녀가

20대 남녀보다 큰 값을 나타냈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

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통해 고령남녀 모두

20대와 비교하여 전반적인 체격은 작은 특성을 보이지

만, 복부둘레는 큰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복부의 비 및

Table 15. Cross-sectional analysis of male age group and WHtR group (Unit: person)

WHtR group
Total χ

2

Normal Obese

Age

group

Early 20s (20-24) 233 ( 77.7%) 067 (022.3%) 300 (100.0%)

387.512***

LateI 20s (25-29) 201 ( 67.9%) 095 (032.1%) 296 (100.0%)

Early 60s (60-64) 015 (018.8%)  65 ( 81.3%) 080 (100.0%)

LateI 60s (65-69) 012 (021.1%)  45 ( 78.9%) 057 (100.0%)

Early 70s (70-74) 016 (011.6%) 122 ( 88.4%) 138 (100.0%)

LateI 70s (75-79) 021 (015.9%) 111 ( 84.1%) 132 (100.0%)

Early 80s (80-85) 16 (012.6%) 111 ( 87.4%) 127 (100.0%)

Total 514 (049.0%) 616 (051.0%) 1,130 (100.0%)

***p<.001

Light shade: Frequency more than 50% / Dark shade: Frequency more than 80%

Table 16. Cross-sectional analysis of female age group and WHtR group (Unit: person)

　 
WHtR group

Total χ
2

Normal Obese

Age

group

Early 20s (20-24) 323 ( 92.0%) 028 (008.0%) 0351 (100.0%)

832.570***

LateI 20s (25-29) 255 ( 85.3%) 044 (014.7%) 0299 (100.0%)

Early 60s (60-64) 016 (012.1%) 116 ( 87.9%) 0132 (100.0%)

LateI 60s (65-69) 004 (005.0%) 76 ( 95.0%) 0080 (100.0%)

Early 70s (70-74) 007 (005.5%) 120 ( 94.5%) 0127 (100.0%)

LateI 70s (75-79) 008 (006.7%) 111 ( 93.3%) 0119 (100.0%)

Early 80s (80-85) 007 (005.3%) 125 ( 94.7%) 0132 (100.0%)

Total 620 (50.0%) 620 (050.0%) 1,240 (100.0%)

***p<.001

Dark shade: Frequency more than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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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평률이 증가하여 중심성 비만, 복부비만의 경향을 보

임을 알 수 있다.

2. 고령자의 연령에 따른 체형 및 비만특성을 보다 자

세히 분석하기 위해 체간부 측정항목에 추가적으로 팔

다리 측정항목을 포함하여 고령자 연령그룹(60-64, 65-

69, 70-74, 75-80, 80-85)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를 분석하

였다. 분산분석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사후분

석 시 연령그룹에 따른 경향성이 있는 항목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가슴둘레, 위팔둘레와 같은 흉

부 및 상지 관련 항목이 감소하였다. 이는 주로 상체부

위에 근육이 형성되는 남성체형의 특성상 해당 부위에

노화로 인한 근손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

각된다. 여성의 경우 주로 넙다리둘레, 장딴지둘레 등 하

지부위에서 연령의 증가에 따른 평균값 감소가 두드러

지게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골격 및 근육의 발

달이 두드러지지 않으며 젖가슴, 엉덩이 및 넙다리부위

에 다량의 피하지방이 형성되어 둥근 체형을 형성하는

데, 이에 따라 하지부위의 사이즈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

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고령남녀 모두 중심성 비만

판정지표인 WHR, WHtR이 고연령 그룹일수록 큰 값을

나타내어 다른 인체부위에 대한 복부의 비율이 커지며,

고령여성의 경우 허리수준 편평률도 함께 증가하여 연

령의 증가에 따라 허리수준의 횡단면이 타원형에서 원형

으로 변화하였다. WHO(2011)에 의하면 중년 이후부터

내장으로의 지방 재분배에 따라 복강 내 지방은 증가하

고 말초부위의 피하지방 및 근육은 감소하는데, 본 연구

의 고령피험자의 체형도 이와 같은 특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의복구성과 사이즈 설정에 관여하는 주요 인체

치수인 키, 가슴둘레,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

레를 중심으로 연령그룹별 사이즈 차이를 분석한 결

과 연령그룹별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차이를 보이더라

도 70세를 기준으로 나뉘지 않음으로써, 기존 KS 기준

(KATS, 2014b)에서 노년전기와 후기를 구분하는 기준

연령인 70세를 기준으로 체형이 구분되지 않는 경향성

을 보였다.

3. 20대와 고령자 연구대상에 다양한 비만판정 지표

(BMI, WHR, WHtR, WC, 편평률)를 적용하여 성별 및

연령에 따른 비만분포를 분석한 결과, 체형분석 연구에

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키와 몸무게를 이용한 지수치

인 BMI를 적용하였을 때 20대 남녀는 BMI 정상범위에

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특히 20대 여성의 경우

매우 낮은 비만율을 나타내었다. 반면, 고령자의 경우 두

성별 모두 비만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20대에

여성보다 남성에서 비만분포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던

것과는 반대로 노년기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BMI 기준

더욱 비만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4. 중심성 비만판정 지수(WC, WHR, WHtR)를 적용

하여 성별 및 연령에 따른 비만분포를 분석한 결과, 중

심성 비만판정 지수의 종류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20대 남녀는 약 70~90%가량이 정상범위로 분류되었다.

반면 고령자의 경우 WC를 제외한 모든 중심성 비만판

정 지수에서 성별과 관계 없이 약 80~90%가량이 비만

으로 분류되었다. WC의 경우 다른 중심성 비만판정 지

수와는 달리 고령남성의 약 절반가량이 정상으로 분류

되었는데, 이는 WHR, WHtR이 인체에 대한 복부의 비

율을 나타내는 반면 WC는 허리둘레 측정치를 그대로

이용하여 크기요인을 통제할 수 없는 척도이기 때문에

비교적 덜 엄격하게 분류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고령남녀의 체형분석 및 고령자 대

상 제품설계 시 고려해야 할 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서 모든 사이즈 항목의 평균값은 남녀 모

두 고령자와 20대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다양

한 비만지수를 적용하였을 때 고령자가 20대보다 월등히

높은 비만율을 나타내었다. 이렇듯 고령기의 체형특성

은 청년기와 구별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20대를 기

준으로 각종 제품 및 보조기구를 고령자에 그대로 적용

할 경우 사용상의 불편함 및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Hw-

ang and Park(2007)은 고령친화상품 디자인에 대한 연구

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였으며, 고령친화상품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반영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제품설계의 기본이 되는 20대 인체

와 고령인체의 차이점을 숙지하고 고령자 체형특성을 반

영하여 제품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2. 인체의 노화에서 기인한 체형 및 사이즈 항목의 변

화경향은 성별특성의 영향을 받으므로 고령체형 분석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남성의 경우

고령자 연령그룹에 따른 차이를 보인 항목은 가슴 및 상

지부위 둘레에 집중되었으며, 여성의 경우 키와 하지부

위 및 복부 관련 항목에 집중되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체형을 구성하는 요소인 골격, 지방층의 두께와 위치, 근

육의 발달 중 어느 것이 많이 관여하는가에 성별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남성의 경우 청소년기부

터 골격과 근육이 발달하여 어깨가 넓어지고 상반신이

하반신에 비하여 발달하는 체형을 형성하며, 여성은 남

성에 비해 골격 및 근육의 발달이 두드러지지 않으며

젖가슴, 엉덩이 및 넙다리부위에 다량의 피하지방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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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둥근 체형을 형성한다. 이처럼 성별에 따라 청소

년기부터 시작하여 청장년기에 가장 발달하였던 부위

에서 노화로 인한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므로

고령 인체에 나타나는 변화특성을 단순히 노년기의 한

시적인 특성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생애에서의 성별에 따

른 발달과정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3. 다양한 비만판정 지수들은 계산에 사용하는 인체

치수항목에 따라 비만판정에 있어 동일한 결과를 나타

내지 않으므로, 다각적인 체형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는 다양한 비만판정 지수와 기준을 적용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BMI의 경우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는 지

수이기 때문에, 신장 감소와 근손실이 일어나는 고령자

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

는데(Jung et al., 2012; Lee, 2015; WHOROW, 2000), 본

연구에서도 BMI는 다른 비만판정 지수들에 비해서 고

령자의 비만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자 체형분석 시 중심성 비만판정 지수(WHR, WH-

tR, WC)를 동시에 적용하여 BMI가 낮더라도 복부는 비

대해지는 고령자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

구에서 고령남녀 모두 연령의 증가에 따라 키가 감소하

는 특성을 보였기 때문에, 키에 대한 허리둘레의 비율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WHtR이 고령자 비만체형을 나타

내는데 매우 유용한 지수일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고

령여성의 경우 체간부 편평률(두께/너비) 항목이 고령

여성 연령그룹 내 차이를 반영하였다. 따라서 단순히 지

수값을 기준으로 비만 여부를 판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

가 고령자 연령그룹 내 체형차이를 분석 가능하다는 점

에서 편평지수를 포함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 두 가지의 비만지수가 아닌 다양한 비

만지수를 동시에 적용하여 청년층과 다른 고령자 체형

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비만체형 특성과 성별 및 연령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를 다각적으로 파악한 것에 의의가

있다. 이는 고령자 체형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며, 추

후 다양한 의류 및 제품설계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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